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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모두 MVP"…KCC, 압도적 기량 차이로 챔프전 제패·슈퍼팀 증명

등록 2026.05.14 13:00:32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

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68-76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KCC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

어 올리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6강 플레이오프(PO), 4강 PO, 챔피언결정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다. 주전들이 30분 이상씩 뛰

었는데, 나한테는 다섯 선수 모두 MVP(최우수선수)다."

프로농구 부산 KCC에서 뭉친 허훈, 허웅, 송교창, 최준용, 숀 롱이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왜 자신들이 '슈퍼팀'으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KCC는 지난 13일 고양소노아레나에서 끝난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에서 시리즈 4승 1

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구단 통산 '7번째 우승'이자 프로농구 역사상 첫 '정규리그 6위' 챔피언이다.

2024~2025시즌 KCC는 정규리그 9위(18승 36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KCC는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인 이상민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고, 자유계약(FA) 최대어였던 허훈을 영입하면서 새 판을

짰다.



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한데 뭉친 KCC에는 자연스럽게 슈퍼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정규리그는 실패에 가까웠다. KCC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완전체를 가동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선수끼리 호흡도 아쉬운

쪽에 가까웠다.

KCC는 4라운드 9경기 동안 7패, 6라운드 9경기 동안 5패에 그치며 부진했고, 정규리그 6위(28승 26패)로 간신히 PO에 올

랐다.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

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68-76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KCC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그런 KCC가 봄 농구에 돌입한 뒤 180도 달라졌다.

KCC는 6강 PO에선 3위 원주 DB를 3승, 4강 PO에선 2위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꺾고 '업셋(정규리그 하위 팀의 승리)'을

달성했다.

챔피언결정전에선 창단 첫 봄 농구 진출 후 4위 서울 SK와 1위 창원 LG에 6연승을 거두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소노를 상

대했다.

KCC는 올 시즌 농구계를 뒤흔들었던 소노의 돌풍마저 잠재웠다.

슈퍼팀은 1차전 승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다음 2차전과 3차전까지 연달아 잡는 데 성공했다.

1차전 종료 후 손창환 소노 감독은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했다"며 "제대로 하니 무서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KCC는 1점 차로 아쉽게 4차전을 내줬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한 5차전에서 다시 소노를 압도하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상민 KCC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제자들을 칭찬했다.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

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68-76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KCC 허훈이 골대 그물을 커팅하

기 앞서 포효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날카로운 슛을 뽐낸 허웅, 미스매치를 적극 활용한 송교창과 최준용, 높이 싸움을 지배한 롱도 대단했지만, 이번 우승의 주인공

은 단연 허훈이었다.

허훈은 기자단 투표에서 98표 중 79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MVP를 수상했다.

PO 기간 허훈은 12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35분59초를 뛰었고, 경기당 12.8점 8도움 3.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리그 정상급 가드인 허훈은 봄 농구 들어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헌신적으로 가담하며 삐걱거리던 슈퍼팀을 완벽히 조율했다.

그런 허훈 역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며 "모든 게 완벽한 선수들과 뛰어 재밌

었다"며 동료들을 치켜세웠다.

다음 시즌 KCC는 올 시즌 이루지 못했던 정규리그 우승은 물론 통합 우승까지 바라본다.

나아가 소노와 함께 한국 대표로 동아시아슈퍼리그(EASL)에 출전해 아시아 정상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

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68-76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KCC 이상민 감독을 비롯한 선수

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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